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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is the precious historical material which contains royal culture of Joseon dynasty 
as an official document. It kept a record of the diseases and treatments relating to the 27 Kings for a period of 518 years, who had a 

variety of different symptoms. Among them the most frequent disease was a skin disorder such as a boil of a painful infected swelling. 

Dermatosis became the direct cause of death of several Kings. In this article we tried to conduct research using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into the skin diseases of the Kings during the first period of Joseon dynasty from the first King Taejo (太祖) to the 12th 

King Injong (仁宗).

Among the 12 Kings, the 5th King Munjong (文宗), the 7th King Sejo (世祖), the 9th King Seongjong(成宗), the 10th King Yeonsangun

(燕山君), and the 11th King Jungjong suffered from dermatosis. The King Munjong died at the age of 38 and suffered from severe boils 

before his death. The cause of death is thought to be septicaemia.

The King Sejo does not have any specific record of skin disease, however, the recently discovered relics showed the indications of 

serious skin trouble of boils. The King Seongjong suffered from skin diseases at the age of 20, 27, 28 and 38. Nevertheless, the direct 

cause of death was not dermatosis. The King Yeonsangun had skin trouble of boils on his face when he was 20. He lost the throne and 

died of an infectious disease at 31.

The King Jungjong had a record of suffering from dermatosis at the beginning of twenties, at the middle of forties, and at the age of 

57 when he died. The skin trouble affected the whole of the body. He was treated with acupuncture therapy and medication for both 

internal and external uses among which folk remedies were included. 

Key words :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朝鮮王朝實錄), Munjong, Sejo, Seongjong, Yeonsangun, Jungjong, dermatosis, boil, cau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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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글

한 나라의 왕실 문화는 그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왕실의 의례(儀禮), 건축물(建築物), 

음악(音樂), 회화(繪畵), 의복(衣服), 공예품(工藝品), 서책
(書冊), 음식(飮食) 등 유형(有形)･무형(無形)의 유산(遺
産)은 바로 그 시대 최고의 문화적 정수(精髓)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왕실을 중심으로 한 궁중의학
(宮中醫學)은 당대의 의학적 수준을 살펴 볼 수 있는 중요
한 단서가 된다. 

특히 궁중의학 연구의 일환인 역대 임금들의 질병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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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한 의학사 연구 분야 가운데 질병
사 연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역대 왕들의 질병
관련 기록은 역사기록 중에 비교적 구체적이며 자세한 개
인적 병력을 기술하고 있으면서 당대 최고의 의료수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 질병사 뿐만 아니
라 당대 의학의 실상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봉건시대 국왕의 건
강 문제는 국가적 안위와도 밀접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
안으로 역사적 가치와 함께 일반 역사 연구자들에게도 많
은 관심을 유발할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1392년 태조(太祖)의 
건국(建國)부터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국권을 상실
할 때까지 조선왕조의 국정전반을 물론 자세한 왕실문화를 
수록해놓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1). 아울러 실록은 518년
간, 27위 조선조 임금들의 개인적 병력과 치료내용을 비교
적 자세히 수록해 놓고 있어 왕실의학 연구의 가장 핵심적
인 일차 사료로 볼 수 있다2). 

실록의 기사에는 조선조 역대 임금들이 매우 다양한 병
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양한 병증 가운
데 조선조 역대 임금들을 가장 괴롭혔던 병증이 종기를 비
롯한 피부병이었다. 이런 피부병은 몇몇 임금의 경우 사망
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치명적이기도 하였다. 
실록의 기사에는 이러한 고질적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방법을 동원한 사실을 수록해 놓고 있다. 

저자는 그간 󰡔조선왕조실록󰡕의 사료를 중심으로 조선왕
조 역대 임금들의 질병과 치료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
에 몇 가지 중요 질환을 주제로 왕실의학을 정리할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본고에서는 제1대 󰡔태조실록(太祖
實錄)󰡕부터 제12대 󰡔인종실록(仁宗實錄)󰡕까지 153년간 12
위(位)의 임금들을 조선전기(朝鮮前期)로 설정하고 피부병
(皮膚病)과 관련된 기록들을 취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임금의 질병치료 담당기관인 내의원(內醫院)이 정
립되고 명나라와의 의학 교류가 활발해지지만 실제 임금들

의 질병 치료는 주로 고려시대부터 전래된 대증치료적인 
소박한 방법에 머물렀던 시기로 평가된다3).

Ⅱ. 조선전기 임금들의 피부병

1. 太宗

태종은 태조의 5男으로 1422년 56세에 승하한다. 재위기
간은 16년 9개월에 이르러 비교적 기 시간 왕위에 머물렀다. 
실록(實錄)에서는 약 35회에 걸쳐 질병 관련 기록이 나온다. 
태종은 종기(瘇氣), 풍질(風疾), 이질(痢疾), 견비통(肩臂痛), 
비산통(臂酸痛), 항직증(項直症) 등의 병증을 호소하고 있다. 
태종은 역절풍(歷節風), 즉 관절염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으로 보이며 복약(服藥)과 침구치료(鍼灸治療) 이외에 온천
욕 등을 이용해 병을 치료하고자 하였다. 태종의 피부병 관
련 기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상왕(上王)으로 물러
난 53세 무렵에 목 뒤에 작은 종기가 났었다고 기록하고 있
으나4) 이후 별다른 언급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2. 文宗

문종은 세종의 제1왕자로 태어났으며 1452년 39세로 승
하한다. 재위기간은 2년 3개월의 짧은 기간이었으며 실록
(實錄)의 기록에는 세자시절부터 약 36회 걸쳐 질병관련 
기록이 수록되어 나온다. 문종은 원래부터 상당히 병약했던 
것으로 보이며, 세자 시절부터 종기를 계속하여 않아왔다. 
이러한 종기는 문종이 39세로 사망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문종은 종기 치료를 위해 고약(膏藥)을 붙이거나 
수질(水蛭)을 이용하기까지 하였으며, 주단계(朱丹溪)의 삼
기내탁산(參耆內托散)을 응용한 십선산(十宣散)을 사용하
기도 하였다. 

문종의 질병기록은 거의 대부분 종기에 관한 것으로 이
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왕이 승하하면 다음 왕이 임시기구인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왕대의 실록을 편찬한 것이다. 󰡔태조강헌대

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으로부터 󰡔철종대왕실록(哲宗大王實錄)󰡕에 이르기까지 472년간, 25대는 실록청의 편찬과정을 거친 조선왕조의 정사
기록물이다. 󰡔고종황제실록(高宗皇帝實錄)󰡕과 󰡔순종실록(純宗皇帝實錄)󰡕의 경우 일제에 의해 편찬되어 사실의 왜곡이 심해 엄밀한 의미에서 조
선실록(朝鮮實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2)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일성록(日省錄)󰡕, 󰡔내의원일기(內醫院日記)󰡕 등의 정부기관 공
식기록 및 당대 인사들의 개인적 문집류(文集類) 등도 조선시대 궁중의학 연구에 필요한 중요 연구 자료가 될 것이다.

3) 김정선은 자신의 논문에서 조선시대 의학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기술했다. 초기는 태조부터 중종때까지로 설정했다.(金正善. ｢朝鮮前期 
王들의 疾病治療를 通해 본 醫學의 變遷｣.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p. ⅰ.)

4) “上王不豫 項上微腫 以沐浴時中風也.”(󰡔朝鮮王朝實錄󰡕 세종 1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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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문종이 세자시절부터 앓아왔던 고질병이었다. 이러한 
문종의 종기질환을 실록에서는 종기(瘇氣)5), 종기(腫氣), 
종창(瘡瘇)으로 표현하고 있다. 

문종의 종기에 관한 기록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세종 
31년 11월 15일의 기사이다. 이때에 동궁인 문종의 종기의 
근(腫核)이 빠져나옴에 따라 세종이 이를 경하하여 관원들
에게 자급(資級)을 더하여주고 사연(賜宴)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나온다6). 그런데 약 두 달 열흘 뒤인 세종 
32년 1월 26일의 기록에 문종의 종기가 작년 10월 12일에 
등 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세종이 말하고 있다. 즉 문종의 
종기는 10월 12일에 발생하여 약 한 달 뒤에 많은 차도를 
보이자 11월 15일에 종기치료에 공이 있는 관원들에게 상
급을 하사한 것이다. 이때는 문종이 나이 36세의 세자시절
로, 문종은 그 이전의 젊은 시절부터 종기를 앓아왔을 가능
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세종은 문종의 종기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
고 있다. 즉, “세자가 작년 10월 12일에 등 위에 종기가 났
는데, 길이가 한 자 가량 되고 넓이가 5, 6촌 되는 것이 12
월에 이르러서야 곪아 터졌는데, 창근(瘡根)의 크기가 엄지
손가락만한 것이 여섯 개나 나왔고, 또 12월 19일에 허리 
사이에 종기가 났는데, 그 형체가 둥글고 지름이 5, 6촌 되
는데, 지금까지도 아물지 아니하여…”라고 말하고 있다7). 
이로 보건대 당시 문종의 등에 난 종기의 크기가 매우 크
고 심각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인 세종 32년의 기록에는 중국에서 온 사신들을 
세자인 문종(文宗)이 영접하지 못하고 수양대군(首陽大君)
이 대행(代行)하게 한 이유가 문종의 종기 때문이라는 언급
이 나온다. 당시 중국 사신들은 자신들과 명나라를 가볍게 
여기는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이라 비난하자 수양대군과 세
종은 세자의 종처(腫處)가 세 곳이나 되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 사람을 보내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말하기도 한다8). 

또 문종 즉위년 2월의 기록에는 영의정 등이 부왕 세종
(世宗)의 유교(遺敎)와 함께 문종의 종기 증세를 거론하며 
죽을 드시길 주청하고 있다9). 당시는 세종이 승하한지 이
틀 뒤가 되는 날로, 세종이 생전에 병약한 문종을 염려해 
자신이 죽고 난 후 3일 안에 죽을 먹고, 그 3일 후에 밥을 
먹어야 문종이 생명을 보전할 것이라 유교(遺敎)를 남겼다
는 것이다. 이것은 세자(世子) 시절부터 병약(病弱)했던 문
종(文宗)이 자신이 죽은 뒤에 음식(食飮)을 제대로 들지 
못해 병이 깊어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왕 세종이 이러
한 말을 남겨두었던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문종(文宗) 즉
위년(卽位年) 2월 20일과 동년(同年) 2월 24일, 2월 26일
의 기록에는 임금의 몸이 종기로 불편하니 대신(大臣)들이 
조리(調理)하기를 청하는 기록이 나온다. 즉, 문종(文宗) 
즉위년(卽位年) 2월 20일에는 황보인(皇甫仁) 등이 아뢰길 
“전하(殿下)께서 종기가 아직 낫지 않았는데 또 새로이 종
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서(醫書)에 창구(瘡口)가 아물어질 
즈음에는 서서 걸어가는 것도 꺼린다고 하였으니 조섭(調
攝)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10). 동년 2월 24일에는 
문종이 자신의 허리 사이에 생긴 종기는 이전보다 나아졌
고 무릎 위의 종기는 아픈 증세가 없다고 말한다11). 문종
(文宗) 즉위년(卽位年) 3월 17일과 3월 23일, 4월 6일, 5월 
4일의 기록에는 문종(文宗)이 돌아가신 부왕(父王)인 세종
(世宗)의 빈전(殯殿)에 나아가고자 하였고 또 조전(朝奠)·석
전(夕奠)의 상식(上食)을 직접 행하려 하자 승지(承旨)와 
대신(大臣)들이 이를 만류하였는데 문종(文宗)이 따르기도 
하였고 때론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한 내용들이 나온다. 여
기에 승지와 대신들이 만류한 까닭은 모두 문종의 종기를 
들어서 임금이 조리(調理)하도록 한 것임을 볼 수 있다.

문종 1년 8월 8일의 기록에는 종기가 재발하여 정사(政
事)를 정지하게 하는데 이때 문종은 “허리 밑에 작은 종기
가 생겼다.”라고 하고 있다12). 또 동년(同年) 8월 11일의 

5) 瘇氣는 다리가 붓는 浮腫증상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에 문종의 瘇氣를 언급하면서 병에 濃汁 또는 瘡汁이 흐르고 혹은 곪아서 터
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피부에 고름이 생기고 곪는 종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今東宮之腫 … 幸今腫核始出 病勢無有可疑 一國喜慶 莫過於斯.”(󰡔朝鮮王朝實錄󰡕 세종 31년 11월 15일)
7) “然世子去年十月十二日 腫發背上 長周尺許 廣五六寸許 至十二月 乃得濃潰瘡 根大如手母指者六箇出. 又於十二月十九日 腰間發腫 其體圓而經五六

寸許 至今瘡未合口…”(󰡔朝鮮王朝實錄󰡕 세종 32년 1월 26일)
8) “兩使相目謂首陽大君曰 殿下之病 朝廷所共知 世子之疾 吾等到黃州始聞 以爲若不親迎 雖經年 必待病差乃入 於是世子不得已迎詔 其後一不出見. 世

子以千乘國儲 如我微末之人 其何足記乎. 然輕吾等 乃所以輕朝廷 是驕傲之心使之然也. 大君曰 兩大人還入 親見世子之病 則可知眞僞矣. 謙等曰 病
與不病 何往見之有. 大君曰 病勢至危 不得已至此 何敢詐稱疾病乎. 使臣曰 然則尙不愧于屋漏也. 大君備陳世子發三腫不能出外之狀 使臣稍釋其疑曰 
聞王子之言 我心釋然矣.”(󰡔朝鮮王朝實錄󰡕 세종 32년 윤1월 20일)

9) “領議政河演等申曰 大行王有遺敎 三日之內 小食粥 三日之後 小食食 庶免疾病 保全性命 遺敎昭昭. 今邸下瘡瘇 未盡平復 固不可不愼 今當大事 尤
不可不自愛也. 請今日小進粥.”(󰡔朝鮮王朝實錄󰡕 문종 즉위년 2월 19일)

10) “河演皇甫仁南智朴從愚鄭麟趾許詡李思哲等申曰 邸下前瘇未愈 又發瘇 臣等不勝驚駭. 醫書云 凡瘡口收歛之際 尙忌起立行步. … 請退居東宮調攝.” 
(󰡔朝鮮王朝實錄󰡕 문종 즉위년 2월 20일)

11) “上曰 予腰間之瘇向愈 膝上之瘇 今無痛患.”(󰡔朝鮮王朝實錄󰡕 문종 즉위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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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는 임금이 자신의 종기 증상을 “종기가 곪아서 터질
는지 혹은 저절로 없어질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13). 문종은 종기와 더불어 두통(頭痛)도 호소하고 있
는데, 문종 1년 11월 14일과 동년 11월 15일에 “한 군데가 
쑤시고 아픈데 따라서 머리도 아프다.”라고 하였고14), 또 
“아픈 곳에 고름이 나오게 하는 고약을 붙이니 고름도 나오
고 두통(頭痛)도 차츰 나아간다.”라고 하였다15). 이로 보건
대 문종은 종기 증세가 심해짐에 따라 두통증상(頭痛症狀)
까지 수반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문종의 종기 치료에는 보통 고약을 붙여 고름이 나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런 방법은 어느 정
도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종의 종기치료에 수
질(水蛭)을 사용한 경우도 나온다. 즉, 문종 1년 11월 16일
의 기록에 거머리를 종처(腫處)에 붙인 뒤에 약간의 양통
(痒痛)이 남아 있으나 호전이 많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16). 종기치료에 거머리를 이용한 치료는 이후 종기
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제11대 임금 중종(中宗)에
서도 볼 수 있다17). 수질(水蛭)은 󰡔본초강목(本草綱目)󰡕 
등에는 “活血祛瘀 破血癥積聚”의 효능이 있어 종기에 응용
해 쓸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18). 

문종 1년 11월 22일과 문종 2년 4월 24일, 문종 2년 5
월 3일의 기록에도 모두 문종의 종기를 거론하면서 정사
(政事)를 중지하고 조리(調理)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문종 2년 5월 4일의 기록에는 임금의 몸이 불편하여 
안평대군(安平大君)을 산사(山寺)에 보내 쾌유(快癒)를 기
도(祈禱)하게 하였으며, 문종 2년 5월 5일에는 종묘(宗廟)･
사직(社稷)･소격전(昭格殿)･삼각산(三角山)･백악(白岳)･목
멱산(木覓山)의 신(神)에게 임금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게 
하였으며, 동년 5월 6일에는 축문(祝文)에 동궁(東宮)이 서
명(署名)하여 조관(朝官)을 보내 가까운 명산대천(名山大

川)의 神에게 기도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문종의 종기를 내의(內醫) 전순의(全循義)19)가 진찰하

여 치료를 행한 기록도 보이는데, 문종 2년 5월 5일에는 
내의 전순의가 “임금의 종기가 난 곳이 매우 아프셨으나, 
저녁에 이르러 조금 덜하고 농즙(濃汁)이 흘러 나왔으므로, 
두탕(豆湯)을 드렸더니 임금이 음식의 맛을 조금 알겠다라
고 하셨다.”라 하였고20), 동년 5월 8일에는 전순의가 “임금
의 종기가 난 곳은 농즙(濃汁)이 흘러 나와서 지침(紙針)
이 저절로 뽑혀졌으므로 찌른 듯이 아프지 아니하여 평일
과 같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온다21).

또 문종 2년 5월 12일에는 우참찬(右參贊) 허후(許詡)
가 문종의 병에 대한 말씀을 올린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에 
허후가 아뢰기를 “큰 종기를 앓고 난 후에는 3년에 이르러
서야 비로소 완전 회복이 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지금 이 종기 난 곳은 날로 차도(差度)가 있으니 신(臣) 
등은 모두 기뻐함이 한이 없습니다. 다시 날로 조심을 더하
시고 움직이거나 노고하지 마시어서 임금의 몸을 보전하소
서. 또 듣건대, 전하께서 조금 갈증(渴症)이 나면 냉수(冷
水)를 좋아하신다 하니 무릇 종기가 갈증을 당기는 것은 
이것이 그 보통의 증상입니다. 갈증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약을 먹어서 속을 덥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중
국 사람이 일찍이 말하기를 ‘조선 사람은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을 먹기 좋아하는 까닭으로 창종(瘡瘇)이 많다.’고 하니 이 
말이 깊이 이치가 있습니다. 무릇 혈기(血氣)가 운행할 적에 
몸이 더우면 운행하고 몸이 차면 중지되어 종기가 발생하게 되
니, 평상시에도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은 마땅히 기(忌)해야 하
는 것인데 하물며 종기를 앓고 있는 때에는 더욱 마땅히 아주 
기(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듣건대 십선산(十宣散)을 조제
(調劑)하여 올렸다고 하는데, 이 약은 모름지기 술로써 타서 
먹어야 하고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22).

12) “傳敎承政院曰 前患眼疾已愈 又於腰下發小瘇稍未安 姑停明日視事.”(󰡔朝鮮王朝實錄󰡕 문종 1년 8월 8일) 
13) “上曰 小瘇或濃潰或自消 未可知也.”(󰡔朝鮮王朝實錄󰡕 문종 1년 8월 11일) 
14) “上曰 有一處刺痛 因而頭亦微痛.”(󰡔朝鮮王朝實錄󰡕 문종 1년 11월 14일)
15) “上曰 所患處 濃破付膏 而濃汁出矣 頭痛亦已向差.”(󰡔朝鮮王朝實錄󰡕 문종 1년 11월 15일)
16) “承政院問安. 上曰 昨日朝向差 昨夕刺痛 夜付水蛭後 稍痒痛 然不如昨夕.”(󰡔朝鮮王朝實錄󰡕 문종 1년 11월 16일)
17) 중종(中宗) 이후의 역대 임금들의 종기 치료에는 거머리를 사용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조선시대 중기 이후는 궁중의학에서 종기 치

료에 거머리를 사용하는 등의 민간요법이 더 이상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1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2285-2288.

辛民敎. 󰡔臨床本草學󰡕. 서울 : 南山堂. 1986 : 451.
19) 전순의(全循義)는 世宗, 文宗, 世祖의 3朝에 걸쳐 전의감(典醫監) 의관을 지냈다. 세종의 명에 의해 󰡔의방유취(醫方類聚)󰡕 편찬에 참여하였고, 

저작으로 󰡔식료찬요(食療纂要)󰡕, 󰡔침구택일편집(鍼灸擇日編集)󰡕, 󰡔산가요록(山家要錄)󰡕 등을 남겼다. 전순의에 관한 내용은 김홍균의 논문을 
참조할 것.(金洪均. ｢全循義의 醫學思想에 관한 小考｣. 제16회 한국의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 243-287.)

20) “內醫全循義自內出曰 上瘇處痛苦 至夕稍歇 濃汁流出 進豆湯 上曰 稍知飮食之味.”(󰡔朝鮮王朝實錄󰡕 문종 2년 5월 5일)
21) “內醫全循義自內出言曰 上瘇處濃汁流出 紙針自抽 今日始不剌痛 如平昔.”(󰡔朝鮮王朝實錄󰡕 문종 2년 5월 8일)
22) “許詡曰 大瘇之後 至於三年 始可完復 不可不愼. 今此瘇處 日向差愈 臣等咸喜罔極. 更加日愼 毋使動勞 以保聖躬. 又聞殿下 稍渴喜冷 凡瘇引渴 

是其常證也. 止渴之方 莫如溫. 中朝人嘗曰 朝鮮人好食生冷 故多瘡瘇. 此言深有理也. 凡血氣運行 溫則行 冷則止而生瘇 平常之時 生冷所當忌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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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허후가 문종의 질병에 대해 아뢰는 부분을 보
면 당시의 종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認識)을 살필 수 있
다. 즉, 종기가 한냉(寒冷)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기혈(氣
血)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
는 것이다. 또 문종의 종기에 십선산(十宣散)을 사용하였다
고 하는데, 이것은 송대(宋代) 진자명(陳自明)이 편찬한 󰡔외
과정요(外科精要)󰡕에 실려있는 처방으로 옹저(癰疽)와 창
절(瘡癤)을 치료하는 내복약(內服藥)이다23).

그러나 내의 전순의가 문종의 병을 진찰하여 차도가 있
다고 하였고 허후도 문종의 종기 증상을 거론하여 차도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나, 문종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승하(昇
遐)하게 된다. 이때 문종의 병이 호전되어 보인 것은 임종
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회복되어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문종 2년 5월 14일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
다. 이때에 임금이 강령전(康寧殿)에서 춘추(春秋) 39세로 
승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의 의관들이 문종의 병
을 오진(誤診)하여 임금에게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사신
(使臣)에게 연회를 베풀도록 까지 하였으며, 종기(瘇氣)의 
화종(化腫)이 터져 은침(銀針)으로 종기(瘇氣)를 따서 농
즙(濃汁)을 두서너 홉쯤 짜내 통증(痛症)이 조금 그치자 
전순의 등의 의관들이 3~4일이면 임금의 병이 나아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진으로 임금이 죽게
까지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24).

이렇게 문종의 질병을 오진한 죄과로 단종(端宗) 즉위년 
5월 18일의 기록에 보면 의관들의 고신(告身)을 거두게 하
며 전순의는 전의감(典醫監) 청지기로 변한산(邊漢山)･최
읍(崔浥)은 아전으로 강등하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나온다. 
이러한 의관들의 처벌은 약 3년이 지난 단종 2년 2월 28일
에 풀리게 되는데, 당시에 사헌부(司憲府)를 비롯한 조정의 
관원들이 불가함을 건의하였으나 단종은 받아들이지 않았
음을 볼 수 있다. 아무튼 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문종은 젊
어서부터 종기로 매우 고생을 하였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
는 직접적인 원인도 종기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3. 世祖

세조는 1417년(太宗 17) 9월 29일에 세종(世宗)과 소헌
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 사이에 둘째 왕자로 태어났다. 
문종(文宗)의 동생이며 단종(端宗)의 숙부(叔父)인 세조는 
군호(君號)가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문종(文宗)이 병약
(病弱)하여 39세의 젊은 나이에 승하(昇遐)하자 조카인 단
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올랐다. 재위기간은 서기 1445년 6월
부터 1468년 9월까지 약 13년 2개월에 이른다. 세조가 세상
을 떠난 것은 1468년 9월 8일로 이때의 나이가 52세였다.

세조는 일부에서 나환(癩患)을 지병으로 앓아 고통 받았
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
록에는 세조가 나병인 문둥병으로 앓았다고 단정적으로 말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전해지는 이야기
로 즉위기간 내내 단종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극심한 피부병을 앓았던 것으로 말해진다. 즉, 세조가 만년
에 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權氏)의 혼백이 
꿈에 자주 나타나 시달렸다든지, 또는 현덕왕후가 자신에게 
침을 뱉는 꿈을 꾸고 나서부터 세조가 피부병에 걸려 고생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조 3년에 
세조의 장자인 의경세자(懿敬世子)가 2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자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쳤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세조가 상원사(上元時)에 묵고 있을 때 문수보살(文殊菩薩)
의 도움으로 고질적인 피부병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
기가 전해지고 있는데25)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실록의 기록
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세조가 피부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았었다는 사실의 유무
를 떠나, 세조의 꿈에 단종의 생모가 나타나 시달림을 받았
고 이로 인해 피부병을 갖게 됐다든지 또는 현덕왕후의 무덤
을 파헤쳤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비극적 삶을 마감한 단종
을 불쌍히 여겨 후대에 지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세조의 장자인 의경세자나 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둘째아들 예종(睿宗)이 모두 2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일이 모두 

況愼瘇之時 尤當切忌. 又聞調進十宣散 此藥須調以酒 不可多服也.”(󰡔朝鮮王朝實錄󰡕 문종 2년 5월 12일)
23) “十宣散 治一切癰疽瘡癤 已成者速壞 未成者速散 敗膿自出 惡肉自去 止痛排膿生肌 其效如神. 人參 黃芪塩水浸蒸焙 當歸酒洗 厚朴薑製 桔梗 肉桂 川芎 

防風 白芷 甘草 各等分爲末 每三錢 溫酒調服 不飮酒者 木香湯調下.(精要)”(許浚. 󰡔東醫寶鑑󰡕. 경남 하동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1543-1544.)
24) “酉時 上薨于康寧殿 春秋三十九. 時內外不通 唯醫全循義邊漢山崔浥日進候 皆庸醫 不知證候 以爲無害 至令上觀射宴使臣. 及瘇濃潰 循義等以銀針 

割瘇出汁數合 痛小止 楊言於外曰 待三四日卽平愈.”(󰡔朝鮮王朝實錄󰡕 문종 2년 5월 14일) 
25) 세조 8년 11월 5일의 기사에는 세조가 상원사에 거둥할 때 관음보살이 현상(現相)하는 기이한 일이 있어서 사면령(赦免令)을 내렸다는 기록

이 나온다. 그러나 관음보살이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세조의 질병이 나았다는 기록도 나
오지 않는다. “以上幸上元寺 時有觀音現相之異 百官進箋陳賀 下敎赦謀反大逆謀反子孫謀殺歐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但犯軍
令盜强外罪.”(󰡔朝鮮王朝實錄󰡕 세조 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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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의 생모인 현덕왕후의 저주를 받아 일어난 것으로 믿
었었고, 후일 다시 그러한 이야기가 부가되고 윤색되면서 
전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세조의 질병관련 기록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에 약 43회에 걸쳐 나타난다. 실록의 기록을 취합해 보면 
세조는 젊은 시절에는 매우 강건(强健)했던 것으로 생각되
나, 자신의 나이 42세를 전후하여 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세조의 질병은 48세를 무렵으로 점점 
심해졌고, 50세부터 죽기 전의 52세까지는 정상적으로 정
사를 처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했었던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실록에 기록된 세조의 질병기록은 대부분 “上不
豫”라 하여 단순히 편찮았다는 정도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단순한 질병유무의 사실 기록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세조가 앓았던 구체적 병명을 추론하기 쉽지 않다.

세조의 질병기록 가운데 병증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은 
세조 10년 4월 16일에 온천욕(溫泉浴)과 관련하여 풍습병
(風濕病)을 거론하는 부분26)과, 세조 12년 10월 2일에 정
신적(精神的) 과로(過勞)로 인한 흉복통(胸腹痛)을 치료하
기 위해 현호색(玄胡索)을 가미한 칠기탕(七氣湯)을 복용
한 기사27) 정도만 나타난다.

칠기탕은 칠정울결(七情鬱結)로 인한 심복교통(心腹絞痛)
을 치료하는 처방으로28), 당시 세조는 정신적 과로로 인해 
흉복통(胸腹痛)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천욕과 관련하여 거론된 ‘풍습병(風濕病)’은 풍(風)
과 습(濕)에 의해 발생한 여러 가지 병증을 총칭하는 병명
으로 일반적으로는 팔다리가 저리거나 쑤시고 아픈 관절증
상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조 자신이 말하고 있는 ‘풍습병’이 
바로 피부질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1984년 강원도(江原道) 오대산(五臺山) 상원사(上
院寺)의 문수동자상(文殊童子像)에 금칠을 다시 입히는 과
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복장유물(腹藏遺物)29)은 세조가 심
각한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로 이야기된다. 

즉, 복장유물 가운데 발견된 비단 속적삼이 옷감의 치밀함
과 바느질 솜씨의 정교함을 보건대 왕실의 복장(服裝)으로 
추정되고, 또 복장유물로 함께 발견된 발원문(發願文)이 세
조의 둘째딸인 의숙공주(懿淑公主)와 사위 정현조(鄭顯祖)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불상을 조성하여 올린다는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건대 복장유물 속적삼의 주인이 
바로 세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30). 

이렇게 세조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비단 속적삼에 
목덜미 부위와 소매 끝, 옆구리 부분에 육안으로도 피고름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피고름의 흔적은 당시 세조가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끔 한다.

또 하나 세조의 피부병과 관련하여 의구심이 생기는 부
분은 세조 전후의 임금들-단명한 단종이나 예종을 제외한
-세종(世宗)이나 성종(成宗)이 비교적 자세하고도 많은 병
증을 수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세조의 질병기록은 너무나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조 자신이 친
히 󰡔의약론(醫藥論)󰡕을 지어 반포(頒布)하게 할 정도로 의
학에 남다른 관심과 식견을 갖춘 인물로 볼 수 있는데31) 
정작 세조의 질병기록은 너무나도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혹시 실록에서 극심하고 흉한 세조의 피부
병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
분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보건대 실록의 기록상에는 세조와 관련한 확
실한 피부병의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풍습병(風濕病)’
이 바로 피부병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러
한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약(服藥)과 침구치료(鍼灸治
療) 이외에 온천욕(溫泉浴), 산사(山寺)와 명산대천(名山大
川)의 기도(祈禱) 등을 거행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6) “御札下醫院曰 溫湯之有効無効 世談紛紜 … 予今驗之 其効如神 風濕之病 無不愈者.…”(󰡔朝鮮王朝實錄󰡕 세조 10년 4월 16일) 
27) “上召韓繼禧任元濬金尙珍曰 夢 予意食玄胡索則病愈 服之 果胸腹之證少減 此何藥耶. 繼禧對曰 玄胡索者 治胸腹痛之藥也. 乃進加玄胡索七氣湯 果

平愈.”(󰡔朝鮮王朝實錄󰡕 세조 12년 10월 2일)
28) “七氣湯 治七情鬱結 心腹絞痛. 半夏製三錢 人蔘 肉桂 甘草灸 各七分. 右剉 生薑三片 煎服.(局方)”(許浚. 󰡔東醫寶鑑󰡕. 경남 하동 : 동의보감출판

사. 2005 : 66.)
29) 복장유물(腹藏遺物): 불상을 만들 때 불상 안에 넣는 불경 등의 문화재.
30) 2001년 9월 15일 방영된 KBS 역사스페셜 “상원사, 피 묻은 적삼의 미스터리”는 학계의 고증을 통해 복장유물 속적삼의 주인이 세조가 확실하

다고 추정하고 있다.
31) 세조 9년 12월 27일의 기사에는 세조가 친히 󰡔의약론(醫藥論)󰡕을 지어 인쇄･반포하게 한 내용이 나온다. 실록의 기사에는 심의(心醫)･식의(食

醫)･약의(藥醫)･혼의(昏醫)･광의(狂醫)･망의(妄醫)･사의(詐醫)･살의(殺醫) 등의 8종 의사(醫師)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의약론(醫藥論)󰡕 가
운데 일부를 수록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朝鮮王朝實錄󰡕 세조 9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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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유물 비단 속적삼32)

4. 成宗

성종은 세조(世祖)의 장자(長子)인 의경세자(懿敬世子)
와 소혜왕후(昭惠王后) 한씨(韓氏)33) 사이의 둘째로 태어
났다. 예종(睿宗)이 승하하자 성종의 할머니가 되는 정희왕
후(貞熹王后)는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齊安大君)이 4살의 
어린나이이고 성종의 동복형(同腹兄)인 월산군(月山君)이 
병약하다는 이유로 한명회(韓明澮)의 사위가 되는 성종을 
제위에 오르게 한다. 성종은 1469년 13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여 1494년 38세의 한창 나이에 승하하기까지 25년
간 왕위에 머물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보면 성종의 질병관련 
기록은 약 73회에 걸쳐 나타나는데 다양한 병증을 가지고 
있어 매우 고통 받고 시달려 왔음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나
타난 병증의 표현을 보면, 감기증세, 종기, 치통(齒痛), 요
통(腰痛), 임질(淋疾), 두통(頭痛), 식상증(食傷證), 이질(痢
疾) 및 설사증(泄瀉症), 천증(喘症), 치질(痔疾), 부종(浮腫), 
수전증(手顫症), 적취(積聚), 서병(暑病) 등을 볼 수 있다.

실록에 나타난 성종의 질병기록을 요약해보면, 성종은 자
신의 나이 11살 무렵부터 서병(暑病)을 앓아 거의 매년 여
름이 되면 서병(暑病)이 재발되어 고생을 했고, 이러한 서
병(暑病)의 증세는 말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되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13~14세에 감기(感氣)를 앓았으며, 20세
에 종기가 생겼고, 21세 무렵에는 정확한 병증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약 8일간 병을 앓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23

세에서 27세까지의 20대에는 치통(齒痛)을 가지고 있었고, 
서병증세(暑病症勢)와 더불어 두통(頭痛), 식상증(食傷症), 
이질증상(痢疾症狀)을 앓아 말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고통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었다. 20대 후반인 28~29세 때
부터 성종은 심신불안증(心神不安症)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무렵 요통(腰痛)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질병
으로 고생하던 성종은 말년에 이르러 합병증세가 나타나는
데, 입술에 종기가 나기도 하였고, 코 안이 아프고 피가 나
기도 하였으며, 감기(感氣), 서병(暑病), 두통(頭痛), 이질
(痢疾), 천증(喘證), 수전증(手顫症), 부종(浮腫), 번만증(煩
懣症), 소갈증(消渴症)과 제하(臍下)에 적취(積聚)가 발생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합병증상으로 성종은 38세의 젊은 
나이에 승하하게 되는데,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고 매우 병
약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성종의 종기 관련 기록을 보면 나이 20살이 되는 성종 7
년 12월 6일의 기사에 성종에게 종기(腫氣)가 난 곳이 있
어서 한계희(韓繼禧) 등에게 종기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
으며34), 나이 27세가 되는 성종 14년 6월 25일의 기록에
도 성종이 서병(暑病)과 함께 작은 종기를 가지고 있었다
고 말하고 있다35). 나이 28세가 되는 성종 15년 3월 27일
의 기록에는 임금이 정희왕후(貞熹王后)의 제사에 친제(親
祭)하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임금이 말하길 “전에 앓던 창
구(瘡口)가 지금도 아물지 않아 목욕하고 재결(齋潔)하지 
못하니, 그 친행(親行)하는 것을 정지하게 하라.”하였다36). 
또 성종이 37세가 되는 해이자 승하하기 1년 전에 해당되
는 성종 24년 8월 14일과 동년 9월 12일, 9월 17일에 성종
의 입술 위에 종기가 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성종 24년 
8월 14일의 기록에는 임금의 입술 위에 난 종기가 터져 피
가 나왔다고 하였으며37), 동년 9월 12일38)과 9월 17일39)
에는 입술에 난 종기로 성종이 능(陵)에 참배하는 것과 열
무(閱武)40)하는 것을 연기하도록 논의한 내용이 보인다. 

이로 보건대 성종에게 있어서도 이전에 종기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문종이나 그 밖의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나이 20세부터 임종이 가까운 말년에 이르기까지 

32) 사진출처 - 문화재청(http://www.cha.go.kr). 보물 제793호, 평창(平昌) 상원사(上院寺) 목조문수동자좌상(木造文殊童子坐像) 복장유물(腹藏遺物). 
33) 후일의 인수대비(仁粹大妃). 세도가였던 한확(韓確)의 막내딸로 태어나 의경세자(懿敬世子)와의 사이에 성종(成宗)을 낳았다. 
34) “傳于承政院曰 予有腫處 欲令韓繼禧任元濬曺智敬等視之.”(󰡔朝鮮王朝實錄󰡕 성종 7년 12월 6일)
35) “予今患暑證 且有微腫 然卒哭大祭 不可不親行.”(󰡔朝鮮王朝實錄󰡕 성종 14년 6월 25일) 
36) “但前患瘡口 至今未合 不得沐浴齋潔 其停親行.”(󰡔朝鮮王朝實錄󰡕 성종 15년 3월 27일) 
37) “傳于承政院曰 予唇上瘡破出血.”(󰡔朝鮮王朝實錄󰡕 성종 24년 8월 14일) 
38) “傳于承政院曰 予唇上瘡處未愈.”(󰡔朝鮮王朝實錄󰡕 성종 24년 9월 12일) 
39) “議政府啓曰 今年京畿禾穀不實 講武時軍士裹糧必難 況上體唇瘡處猶未痊愈 不可冒寒而行 請停講武.”(󰡔朝鮮王朝實錄󰡕 성종 24년 9월 17일)
40) 열무(閱武): 임금이 열병(閱兵)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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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히 종기로 고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1). 

5. 燕山君

연산군은 1476년 성종(成宗)과 후일 폐비(廢妃)가 되는 
윤씨(尹氏)와의 사이에 장자로 태어났다. 8살의 나이에 세
자로 책봉되었으며 1494년 성종이 승하하자 19세의 나이
에 조선조 10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다. 즉위 이후 무오사화
(戊午士禍)와 갑자사화(甲子士禍)를 일으켜 많은 儒生들이 
희생되었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사치와 향락에만 몰두
해 국정 혼란을 야기했다. 결국 1506년 성희안(成希顔), 박
원종(朴元宗) 등에 의한 소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재
위 11년 8개월 만에 폐위(廢位)되어 쫓겨나게 된다. 쫓겨
난 약 두 달 만에 강화도 교동에서 31세에 사망한다.

실록의 기록에는 연산군의 다양한 병증이 언급되어 나온
다. 즉 빈뇨증(頻尿症), 면창(面瘡), 흉격통(胸膈痛), 감기
(感氣), 안질(眼疾), 설통(舌痛), 두통(頭痛), 소양증(搔痒症), 
설사(泄瀉), 역질(疫疾)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병증들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언급한 역질(疫疾)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고질적 질환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연산군의 피부병 관련 기록으로는 ‘면창(面瘡)’을 언급하
고 있다. 즉, 즉위 초인 나이 20살 무렵에 연산군이 면창
(面瘡)을 앓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42). 당시 기록에
는 왕이 전부터 면창이 나서 의관들로 하여금 중국에 가서 
약을 구하여 오게 했는데, 의관들이 웅황해독산(雄黃解毒散)
과 선응고(善應膏)를 얻어왔다고 하였다. 이것을 의원 송흠
(宋欽)을 시켜 똑같이 면창을 앓고 있는 사비(私婢) 만덕
(萬德)에게 먼저 시험하여 효과를 확인한 후에 더 많은 약

을 들여오도록 명하면서 제법까지 알아오도록 명한다43). 
웅황해독산(雄黃解毒散)은 옹저(癰疽) 치료에 사용되는 웅

황산(雄黃散)44)과 해독탕(解毒湯)45)을 합방한 처방 정도
로 여겨진다. 선응고(善應膏)는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에 
실려 있는 것으로 제반악창(諸般惡瘡)과 종독(腫毒)을 치
료하는 처방이다46). 

연산군은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쫓겨난 지 두 달 만
인 중종 1년 11월 6일에 강화도 교동(喬桐)에서 역병(疫病)
에 걸려 사망한다47). 당시 실록의 기록에는 연산군이 역질
(疫疾)에 걸려 물도 마시지 못하고 눈도 뜰 수가 없을 정
도로 몹시 괴로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48).

6. 中宗

중종은 1448년 성종과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尹氏) 
사이에서 연산군의 이복제(異腹弟)로 태어났다. 1506년 ‘중
정반정(中宗反正)’으로 19살 나이로 임금에 올랐다. 친정
(親政)에 나선 중종은 조광조 등의 신진 사류(士類)를 중
용하였으나 훈구파의 반발을 초래,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는 등, 중종 치하의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였다. 재위 
38년인 1544년 11월, 57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실록에 나타난 중종의 병증은 견비통(肩臂痛), 풍한증(風
寒症), 종기(腫氣), 감기(感氣), 해수(咳嗽), 치통(齒痛), 심
열증(心熱症), 갈증(渴症) 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 가운데 
중종을 가장 괴롭힌 고질적 질환은 종기였다. 

󰡔중종실록(中宗實錄)󰡕에 중종의 종기 관련 기록이 처음 
보이는 곳은 중종 3년 4월의 기사이다. 당시 중종은 자신의 
종기 증세로 인해 경연(經筵)을 정지하라 전교를 내린다49). 

41) 방성혜는 자신의 책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에서 성종의 임종 무렵 나타난 배꼽 밑의 적취(積聚)를 대장암으로 추정, 성종이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하였다.(방성혜.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 서울 : 시대의창. 2012 : 39-48.)

42) “王 嘗患面瘡 令醫官求藥於中朝 得雄黃解毒散善應膏以來. 時有私婢萬德 亦有是瘡 命醫宋欽先試之 頗有效驗. 召而問之 萬德云 前年五月得是瘡 
下針後以桑灰水淋洗之. 又以寒水石末胡桐淚末雄黃末塗之無效 今月十一日 雄黃解毒散溫水調洗後 又以善應膏貼之 濃汁多出 微癢欲搔 三四度貼之 
日覺向差. 但有二小穴 可容米粒 結核如榛子大耳. 傳曰 予於虞祭 禮當親行 今用此藥 如或差愈 豈不甚善. 宋欽等啓 若內服之藥 則他國所劑 不可
輕進 外塗之藥 用之不妨. 況試之有驗乎. 政院與內醫提調等啓 此藥無毒. 於臣等之意 亦可用也. 傳曰 當從所啓. 承政院啓 請令訃告使醫員 多數貿
來 兼問劑法. 從之.”(󰡔朝鮮王朝實錄󰡕 연산군 1년 1월 20일)

43) 방성혜는 연산군의 면창을 모낭에 세균이 감염되어 발생한 모낭염(毛囊炎)으로 추정하였다.(방성혜.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 서울 : 시
대의창. 2012 : 54-56.)

44) “雄黃散 去諸瘡中惡肉. 雄黃末一錢 巴豆一箇 入乳香 沒藥各少許 再硏細 點上惡肉自去. 凡膏藥內入巴豆雄黃少許 不傷好肉 止去惡肉 諸癰瘡 有惡
肉者 皆可去.(海藏)”(許浚. 󰡔東醫寶鑑󰡕. 경남 하동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1556.)

45) “解毒湯 治癰疽未破已破皆洗. 如成膿潰爛 最要洗淨 然後用藥 糝貼. 黃栢 澤蘭 甘草 荊芥 赤芍藥 大黃 白芷 當歸 獨活 各二錢. 右細剉 入葱白五
莖 大棗五枚 水三升 同煎去滓 乘溫熏洗 如潰爛入猪蹄一隻同煎 可免乾痛. 一名 水師精明.(得效)”(許浚. 󰡔東醫寶鑑󰡕. 경남 하동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1557.)

46) “善應膏 黃丹 八兩, 白膠香 乳香 沒藥 當歸 白芷 杏仁 大黃 川烏 草烏 赤芍藥 檳榔 生乾地黃 川芎 瀝靑 亂髮 各一兩. 右香油 一斤 浸藥三宿 慢
火熬至黑色 再入葱白亂髮 煎少時濾去滓 再上慢火熬 却入黃丹 以柳篦不住手攪 勻盛器 沈水中三日 取出聽用, 治諸般惡瘡 腫毒 及諸傷.(得效)” 
(許浚. 󰡔東醫寶鑑󰡕. 경남 하동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1742.)

47) “喬桐守直將金良弼軍官具世璋來啓曰 初六日燕山君 因疫疾而死. 臨死無他語 但欲見愼氏.”(󰡔朝鮮王朝實錄󰡕 중종 1년 11월 8일)
48) “喬桐守直將金良弼軍官尹龜瑞來啓曰 燕山君得疫疾甚苦 非徒不能飮水 亦不開眼云.”(󰡔朝鮮王朝實錄󰡕 중종 1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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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종은 한 해 전인 중종 2년에도 이미 종기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참 뒤인 중종 27년 
10월 기록에 중종 2년 정묘년(丁卯年)의 종기 증세를 언급
하고 있기 때문이다50). 즉, 중종은 즉위 이듬해인 중종 2
년, 20살 나이에 종기를 앓았고, 다음 해인 중종 3년까지 
종기로 고생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중종 3년의 종기 관련 기록은 5월과 9월에도 나타난다. 
중종 3년 5월에는 중종의 허리 밑에 종기가 나서 경연을 
멈추도록 하였으며51), 9월에는 이마에 종기가 나 성절(聖
節)52)의 망궐례(望闕禮)53)를 중지하게 한다54). 이로 보건
대 중종의 종기 증세는 20살, 21살 무렵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종기가 발생한 부위도 허리와 이마를 포함해 
전신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중종의 종기 관련 기록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중종의 나이 45세, 46세에 해당하는 중종 27년과 28
년의 기사이다. 중종 27년 10월 21일의 기사55)에는 내의
원 제조(提調)56)가 의녀(醫女)의 의술이 의원(醫員)만 못
하니 의원에게 진맥을 맡기도록 주청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중종은 20살 무렵의 종기가 났을 때를 거론하면서 의
원(醫員) 2명이 들어와 진맥하도록 윤허한다. 여기에 의녀
는 중종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대장금(大長今)을 가르키는 
것으로 중종의 신임을 받아 종기 치료과정에도 중요한 역
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루 뒤인 중종 27년 10월 22일의 기사에는 내의원 제
조 등이 중종의 종기 치료를 위해 함경도에서 나는 향약
(鄕藥)인 이질가지(伊叱椵脂)라는 약을 쓰도록 주청한 이
야기가 실려 있다. 즉, 내의원에 보관되어 있는 이질가지를 
김안로 등이 종기에 써서 많은 효험을 보았고, 이것이 내복
약이 아니라 겉에 바르는 것이어서 다른 부작용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사용해보기를 청한다고 아뢰고 있다. 또한 이
들은 오향연교탕(五香連翹湯)으로 인해 진선(進膳)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번만 이 탕제를 진어(進御)하
도록 주청한다. 이로 보건대 당시 중종은 자신의 종기를 치
료하기 위해 오향연교탕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식사량의 감소를 가져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중종은 
이질가지를 쓰는 것과 오향연교탕 복용 횟수를 줄이는 것 
모두를 받아들인다. 

중종의 종기에 썼다고 하는 함경도의 향약 이질가지(伊
叱椵脂)는 의서(醫書)에 보이지 않는 약물이다. 다만 가목
(椵木)은 피나무를 말하는 것이어서57) 이질가지가 피나무
의 근연식물의 수지(樹脂)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뿐이다. 오향연교탕(五香連翹湯)은 󰡔동의보감(東醫寶鑑)󰡕
에도 수록되어 나오는 옹저(癰疽) 처방으로58) 약성(藥性)
이 찬 대황(大黃)이나 연교(連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식욕감퇴를 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틀 뒤인 중종 27년 10월 24일에는 중종이 자신의 병
세를 거론하며 “종기의 증세는 별로 차도가 없으나, 그렇다
고 극심한 아픔도 없다. 다만 해수(咳嗽)가 매우 심하여서 
기침이 나올 때의 흔들림으로 하여 종기의 아픔이 더욱 가
중된다.”라고 하여 종기 증세와 함께 해수증(咳嗽症)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59). 동년 동월 27일의 기사에
는 중종의 종기 부위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이날부터 
다시 부어오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60). 30일의 기
록에는 중종이 자신의 종기증세에 대해 “풍한(風寒)으로 인
하여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 종기가 나서 찌르는 듯 아픈 
증세이므로 하루 이틀에 즉시 나을 병이 아니다.”라고 언급
하고 있다61). 동년 11월 1일의 기사에는 중종이 내의(內
醫) 홍침(洪沈)에게 자신의 종기를 보이며 “결국 곪고야 말 

49) “傳曰 予有朣證 調理間停經筵.”(󰡔朝鮮王朝實錄󰡕 중종 3년 4월 30일)
50) “傳曰 丁卯年有腫證時 醫員二人 入來看審. 今亦令醫員二人 入按可也.”(󰡔朝鮮王朝實錄󰡕 중종 27년 10월 21일)
51) “傳于政院曰 腰下有腫證 其姑停經筵.”(󰡔朝鮮王朝實錄󰡕 중종 3년 5월 14일)
52) 성절(聖節) : 중국 황제의 탄일.
53) 망궐례(望闕禮) : 임금이 元旦･冬至･聖節･千秋節에 왕세자 이하를 거느리고 중국 황제가 있는 쪽을 향하여 배례하는 의식.
54) “傳曰 額上有腫 久而不疹 二十四日聖節望闕禮 其停之.”(󰡔朝鮮王朝實錄󰡕 중종 3년 9월 22일)
55) “內醫院提調張順孫金安老等啓曰 上體未寧 雖風氣之所致而然 其常時禁忌之事 皆當愼之. 今以醫女按指 未安於心. 醫女之術 不能如醫員. 請使醫員

入審何如. 傳曰 丁卯年有腫證時 醫員二人 入來看審. 今亦令醫員二人 入按可也.”(󰡔朝鮮王朝實錄󰡕 중종 27년 10월 21일)
56) 제조(提調): 과제상 우두머리가 아닌 高位官員으로써 일정한 관아의 일을 다스리게 하는 겨우, 그 고위관원을 도제조(都提調)라고 한다. 제조

는 도제조의 버금가는 벼슬로, 도제조를 두지 않는 곳에서 으뜸이 된다. 
57) 李熙昇. 󰡔국어대사전󰡕. 서울　: 民衆書林. 1998 : 18.
58) “五香連翹湯 治癰疽 瘡癤 瘰癧 結核 一切毒腫. 大黃 一錢 連翹 射干 獨活 升麻 桑寄生 沈香 藿香 木香 丁香 甘草 各七分 麝香 三分. 右剉作一

貼 水煎服 以利爲度.(丹心)”(許浚. 󰡔東醫寶鑑󰡕. 경남 하동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1541.)
59) “內醫員提調張順孫等啓曰 昨以禁忌 醫員未得入內診候 不知證勢何如. 傳曰 予之痛處 別無加減 亦不刺痛 但咳嗽最緊. 咳嗽之時則搖動 故痛處尤痛. 

先治咳嗽 則慮此痛處亦歇也. 今又咳嗽方重 滿身出汗 不能起坐 姑勿欲引見醫員.”(󰡔朝鮮王朝實錄󰡕 중종 27년 10월 24일)
60) “上體未寧. 右脅下腫痛處 自今日還浮起.”(󰡔朝鮮王朝實錄󰡕 중종 27년 10월 27일)
61) “傳曰 予病非他證 但因風寒 而右脅之下 浮腫刺痛. 非一二日內 卽差之病也.”(󰡔朝鮮王朝實錄󰡕 중종 27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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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어젯밤 이경(二更)에 열기(熱氣)가 종기 난 곳에서
부터 온몸으로 퍼졌다가 사경(四更)이 되어서야 가라앉았
다.”고 말한다62). 4일 뒤인 11월 5일에는 내의 박세거(朴
世擧)가 침으로 중종의 종기부위를 터트린다63). 

그러나 중종의 종기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이듬해인 중종 28년 1월 4일의 기사에 중종이 스스
로 자신의 종기 증세가 4개월이 되었고 종기가 곪아 터졌
는데도 여독(餘毒)이 가라앉지 않고 고름이 계속 나오며 
큰 증상은 거의 나았지만 창구(瘡口)가 아직 봉합되지 않
아서 방밖을 나가지 못한다고 고통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
이다64). 5일 뒤인 9일의 기사에는 중종이 자신의 종기증세
를 언급하며 태일고(太一膏)･호박고(琥珀膏)･구고고(救苦膏)
를 붙이자 고름이 연이어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65). 태일고
(太一膏)는 ‘신선태일고(神仙太一膏)’를 말하는데, ‘신선태
을고(神仙太乙膏)’라고도 한다66). 이것은 󰡔화제국방(和劑局
方)󰡕에 실려있는 癰疽를 치료하는 외용약이다67). 호박고(琥
珀膏)는 󰡔단계심법(丹溪心法)󰡕에 실려있는 적괴(積塊)를 치
료하는 貼付藥이며68), 구고고(救苦膏)는 풍습(風濕)으로 인
해 저리고 아픈(痠疼) 증상에 사용하는 고약으로 󰡔의방유취
(醫方類聚)󰡕에 실려 있는 것이다69)70). 동년 1월 14일의 기
사에는 의원 하종해(河宗海)가 중종의 종기를 진찰한 후에 
“창구(瘡口) 주위 표면의 살은 부드러워 보통 피부와 같으
나 종기안의 살가죽은 딱딱하다. 침구멍 위에 또 저절로 터

진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더욱 커져서 고름이 많이 나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71).

중종 28년 2월 6일의 기사72)를 보면 당시의 종기치료법
에 대한 대강을 엿볼 수 있다. 당일 약방제조(藥房提調) 장
순손(張順孫) 등이 글로 써서 아뢰길 “종기가 처음 생길 때
라면, 나쁜 피가 엉길 때는 거머리로 빨아내게 하는 것이 
제일이지만, 이미 곪아 터진 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대
체로 거머리가 피를 빨아내는 곳은 피부의 표면에 가까운 
곳이니 피부 깊은 곳에 고름이나 피가 있으면 거머리가 빨
아낼 수 없습니다. … 삼나무의 진액(杉木脂)이 비록 의학
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경험한 사람 중 매우 신통한 효
과를 본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 종기가 생길 때는 쉽게 삭
고 이미 터지고 나서는 쉽게 치유되어 동창(凍瘡)･칠창(漆
瘡)의 곪아서 터진 곳은 모두 즉시 낫습니다. 대체로 약을 
먹고 고약을 붙이는 것은 다 나을 때까지 사용하여야 합니
다. 약을 잠깐 붙였다 뗐다 하여 약효가 아직 퍼지기도 전
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가(醫家)에서 철저히 금지
시키고 있습니다. 십선산(十宣散)도 다 나을 때까지 복용하
여야지 조금 나았다고 하여 곧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에 5∼6전(錢)씩 복용하여야 하는데 약을 먹는다고 이름만 
걸어놓고 1∼2전 정도만 복용한다면 이 또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이다. 이로 보건대 종기 초기에는 
거머리를 이용해 악혈(惡血)을 빨아내게 하고73), 삼나무 

62) “上未寧. 內醫洪沈入內. 上示腫處曰 勢必一膿矣. 熱氣 昨夜二更 自腫處遍于身 四更乃退.”(󰡔朝鮮王朝實錄󰡕 중종 27년 11월 1일)
63) “內醫朴世擧 針破腫處.”(󰡔朝鮮王朝實錄󰡕 중종 27년 11월 5일)
64) “傳于政院曰 予得此證 今已四朔 久廢視事 亦停經筵 故未接賢士大夫 心甚未安. … 此腫已破 餘毒未消 濃水連出 大槪則幾愈 瘡口亦未合 故不出房

外.”(󰡔朝鮮王朝實錄󰡕 중종 28년 1월 4일)
65) “傳于內醫院提調等曰 予之腫證 當初鍼破時 鍼穴不廣 惡血未盡濃出 數處成塊未濃. 近日連付太一膏琥珀膏救苦膏 成塊處 亦濃水連出 非他處新濃

也. 予恐內醫等 未知如此 而疑其日久故言之. 惡血成塊 必不易濃 更鍼無益. 莫如易消之藥 故問之. 順孫等與朴世擧等議啓曰 其腫處已爲死肌 更無
成塊之理. 無乃惡汁 不能盡出 故皮厚之處 纍纍如塊耶. 請令醫女診候 爲藥何如. 傳曰 知道.”(󰡔朝鮮王朝實錄󰡕 중종 28년 1월 9일)

66) 傳統醫學硏究所.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 成輔社. 2000 : 1329. 
67) “太乙膏 治五發癰疽 一切惡瘡及蛇虎犬蝎 幷湯火刀斧 打撲損傷 可內服. 外貼. 若作丸服之 則蛤粉爲衣. 一名 神仙太乙膏. 玄參 白芷 當歸 肉桂 赤

芍藥 大黃 生地黃 各一兩. 剉浸麻油二斤 春五 夏三 秋七 冬十日 慢火煎 令白芷焦黃色 去滓 下黃丹一斤 極攪勻 滴水中成珠 乃候凝作片 聽用.(局
方)”(許浚. 󰡔東醫寶鑑󰡕. 경남 하동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1560, 1740.)

68) “琥珀膏 治積塊. 大黃 朴硝 各一兩爲末 大蒜搗爲膏 和勻作片 貼之.(丹心) 一方 加麝香 五分 名硝黃膏.(入門)”(許浚. 󰡔東醫寶鑑󰡕. 경남 하동 : 동
의보감출판사. 2005 : 1405-1406.) 

69) “救苦膏 救治風濕痠疼. 川烏炮 三錢 牛膝 黃丹 乳香另硏 各五錢 白芷 貝母 白芨 白蘞 各二錢 槐潤 一錢(無則代桃膠) 沒藥另硏 七錢 白膠香另硏 
杏仁泥 各三兩 當歸 一兩 瀝靑另硏 八兩 香油半盞 右爲末 和勻以香油澆潤 火上熔化 每二兩作一貼 攤油紙 付患處.(類聚)”(許浚. 󰡔東醫寶鑑󰡕. 경
남 하동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1740.)

70) 구고고(救苦膏)는 청대(淸代) 고세징(顧世澄)이 편찬한 󰡔양의대전(瘍醫大全)󰡕에 실려 있는 옹저(癰疽) 치료 처방도 있다. 그러나 󰡔양의대전󰡕
은 1760년 간행되어 중종 28년(1533년) 보다 약 230년 뒤가 된다. 따라서 중종이 사용한 구고고(救苦膏)는 󰡔양의대전󰡕의 처방이 될 수 없다. 

71) “醫員河宗海朴世擧等 入內診候. 世擧出曰 氣脈和平 血氣滋潤 瘡穴四面 肌肉柔軟如常. 但闈內皮體强硬 鍼穴之上 又有自破之穴 其穴尤大 濃水多
出云.”(󰡔朝鮮王朝實錄󰡕 중종 28년 1월 14일)

72) “藥房提調張順孫等啓曰 難以言語盡啓 欲細考證候 謹書以啓. 其啓曰 … 若腫之初發 惡血凝滯時 則蛭針最良 若已潰之後 則蛭不可用. 凡 蛭之吮血 
乃在膚淺 如深處濃血 非蛭所能吮. 今雖蛭針 前後凝結處 尙未平低 此不能吮 深之明驗也. … 杉木脂雖不著醫經 經驗者多 極有神効. 初發時易消 
已潰後則易愈. 凡凍瘡漆瘡 濃破之處 皆立差. … 十宣散 亦須以差爲度 不可以爲向差 而旋止也. 當一服五六錢 雖名爲服藥 若不過一二錢 則亦豈謂
有所効乎? … 答曰 觀所書之辭 至當. 近日連服藥餌 尙未平低 惡血間與濃汁和出. 試以蛭針治之 高凝處 似消而平 然濃汁多出 方養新血 蛭針過度 
則反有害於新血 故已停蛭針 而貼太一膏也. 瘡之四面 餘毒聚而不平 然比初幾消 而濃汁尙不止. 杉木脂可入 十宣散亦可服也. 自初每一服 和酒而服
之而已.”(󰡔朝鮮王朝實錄󰡕 중종 28년 2월 6일)

73) 전술한 바와 같이 문종(文宗)도 거머리를 이용하여 종기치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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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액(杉木脂)을 종기 부위에 발라 농이 터지도록 하였으며, 
탕제(湯劑)를 복용하고 고약(膏藥)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
했다는 것이다. 중종은 이러한 주청에 이미 거머리 사용을 
정지하고 전술한 태일고(太一膏)를 붙였다고 하면서 ‘삼목
지(杉木脂)’와 십선산(十宣散)을 복용하겠다 답한다. 여기
의 ‘삼목지(杉木脂)’는 ‘삼나무의 樹脂’를 말하는 것으로 종
기 치료에 많이 사용되었던 민간 경험방으로 생각된다74). 
또 십선산(十宣散)은 癰疽와 瘡癤이 있을 때 사용하는 처
방이다75). 

5일 뒤인 중종 28년 2월 11일의 기사에는 중종이 스스
로 여러 달 병을 앓다가 거의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약방의 
의원들에게 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약 열흘 뒤인 동월 
20일의 기사에는 약방제조의 문안에 중종이 큰 증상은 거
의 나았으나 여독(餘毒)이 아직 남아서 나쁜 진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76). 3월 9일의 기사에는 중종이 
별다른 증세가 없고 다만 창구(瘡口)가 아물지 않아 누런 
물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서 약방(藥房)의 주청대로 종기부
위의 새살을 돋기 위해 태일고(太一膏)를 붙이겠다고 말한
다77). 3월 18일의 기록에는 중종이 자신의 건강에 별다른 
증세가 없고 다만 아직 종기의 창구(瘡口)가 아물지 않아 
누르스름한 물이 자주 나왔는데 이제는 가끔씩 나오고 있
다고 말한다78). 이 날의 기사 이후에 사망할 무렵까지 약 
11년 동안 종기에 관한 기사는 나오질 않는다. 이로 보건대 
45세, 46세 무렵 앓았던 중종의 종기 증세는 이 무렵 거의 
회복단계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치된 것으로 생
각된다. 

중종의 종기 관련 마지막 기록은 사망 당해인 중종 39년 
10월 2일에 나타난다. 당시 중종은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종기가 났는데 지난 밤 저절로 터져 고약을 붙였다고 하면
서 바람을 쐬지 못해 경연을 정지한다고 명한다79). 중종은 
약 한달 보름 뒤인 11월 15일 57세를 일기로 승하하게 된
다80). 그러나 줄곧 괴롭혔던 종기는 중종의 직접 사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81). 

Ⅲ. 맺는말

조선전기로 설정한 12위(位)의 임금 가운데 종기질환을 
앓았던 기록이 실록에 나타나는 임금들은 제3대 태종(太
宗), 제5대 문종(文宗), 제9대 성종(成宗), 제10대 연산군
(燕山君), 제11대 중종(中宗)의 5명을 들 수가 있다. 또한 
제7대 세조(世祖)는 확실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나 종기
질환을 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된다.

태종(太宗) 상왕으로 물러난 53세 무렵에 목 뒤에 작은 
종기가 난 기록이 한 번 나타난다. 

문종(文宗)은 세자시절인 36세 무렵부터 즉위 이후인 37
세, 38세, 그리고 사망 당해인 39세까지 계속해서 종기와 
관련한 병증기록을 남기고 있다. 종기가 난 부위는 허리(腰
間), 무릎(膝上), 허리 밑(腰下)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문종은 젊어서부터 종기로 매우 고생을 하였고 39세의 비
교적 젊은 나이에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도 종기였던 것으
로 판단된다. 

문종의 종기치료에는 탕제(湯劑), 고약(膏藥)과 함께 종
처(腫處)에 붙여 고름을 빨아내는 용도로 거머리(水蛭)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탕제로 거론되는 것으로는 송대(宋代) 

74) 󰡔東醫寶鑑󰡕｢湯液編･木部｣에서는 용뇌나무의 樹脂인 龍腦香을 페르시아 인근 婆律國의 ‘杉木脂’라 칭하고 있다. 그러나 龍腦는 醫書에 수록되어 
나오는 외국산 약재로 여기의 함경도 향약(鄕藥)인 ‘杉木脂’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龍腦香 性微寒(一云溫平) 味辛苦 無毒. … 
卽婆律國 杉木脂也. 腦乃流出香液也. 形似松脂 作杉木氣名淨狀若梅花瓣者佳. 入藥另硏用.(入門)”(許浚. 󰡔東醫寶鑑󰡕. 경남 하동 : 동의보감출판
사. 2005 : 2229.) 

75) “十宣散 治一切癰疽 瘡癤 已成者速壞 未成者速散 敗膿自出 惡肉自去 止痛 排膿 生肌 其效如神. 人參 黃芪塩水浸蒸焙 當歸酒洗 厚朴薑製 桔梗 
肉桂 川芎 防風 白芷 甘草 各等分爲末 每二錢 溫酒調服 不飮酒者 木香湯調下.(精要) 一名 護壁都尉 服之 去舊生新.(得效) 冬寒宜用 夏月內托復
煎散爲佳.(入門)”(許浚. 󰡔東醫寶鑑󰡕. 경남 하동 : 동의보감출판사. 2005 : 1543-1544.)

76) “藥房提調張順孫等啓曰 瘡口未合處 近日何如 問安. 傳曰 瘡口未合處 大勢永差 餘毒未殄 發暈處 畢濃而出 故惡汁少少常出 以此不合耳. 血腫則疑其新
濃也 此餘毒未殄之所致也 然大勢則永愈矣. 近日別無可用之藥 故不問於藥房矣. 惡汁若盡出 則意當不數日合也.”(󰡔朝鮮王朝實錄󰡕 중종 28년 2월 20일)

77) “內醫院都提調張順孫提調金安老副提調南世雄等 請藥房問安 仍啓曰 昨日朴世擧 聞傳敎而傳言 故臣等聞之 腫處淡黃水連出云. 然則瘡口幾合矣 瘡
口將合 則必先生肌 生肌與否 未知何如? 若不生肌 則當傳大一膏 然後乃速生肌矣. 傳曰 今無他證 但濃汁之絶已久 而瘡口未合 淡黃水連出 故頃言
于朴世擧耳. 瘡口未合 而淡黃水連出 傳膏何如. 順孫等回啓曰 淡黃水雖出 而可以傳膏. 水不以膏而絶 水出則膏必自落 當拭水而還傳 不使新生軟肌
見磨也. 且瘡口雖合 尤當調愼也. 傳曰 知道.”(󰡔朝鮮王朝實錄󰡕 중종 28년 3월 9일)

78) “傳曰 予無他證 氣候如常 但瘡口未合. 頃者 淡黃水數出 今則間出. 近來久廢視事 未得接賢士大夫 心甚未安. 然欲待永差而視事.”(󰡔朝鮮王朝實錄󰡕 
중종 28년 3월 18일)

79) “傳于政院曰 予患右耳後 微有腫處 去夜自潰 故付膏 不可當風 故停經筵耳.”(󰡔朝鮮王朝實錄󰡕 중종 39년 10월 2일)
80) “酉時 上薨于歡慶殿小寢.”(󰡔朝鮮王朝實錄󰡕 중종 39년 11월 15일)
81) 중종이 사망하기 며칠 전의 기록을 취합해 보면 중종은 사망에 임박해 심열(心熱), 갈증(渴症), 흉격번열(胸膈煩熱), 번민(煩悶), 구갈(口渴), 

음축증(陰縮證)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병증이 중종의 사인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종기와 관련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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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명(陳自明)의 󰡔외과정요(外科精要)󰡕에 실려있는 십선
산(十宣散)이 있었다. 그러나 문종의 종기는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산사(山寺)･종묘(宗廟)･사직단(社稷壇)･명산대천(名
山大川) 등지에 쾌유를 기원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종기 악
화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조는 42세를 전후하여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48
세 무렵부터 점점 심해졌으며, 50세에서 죽기 전의 52세까
지는 정사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했었던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록의 기록은 “상불예(上不豫)”라고 
하여 단순히 편찮았다는 기록만 반복적으로 수록하고 있어 
당시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추론하기 쉽지 않다.

다만 1984년에 오대산 상원사 복장유물(腹藏遺物) 가
운데 피고름의 흔적이 완연한 속적삼이 발견되었는데, 이
것이 세조의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시 세조가 심각한 종기
를 앓았던 유력한 증거로 이야기 된다. 실록에서는 극심하
고 흉한 세조의 피부병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성종은 다양한 병증을 수록하고 있는데, 20세 무렵부터 
종기를 앓았던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후 27세, 28세에도 
종기관련 기사가 나타나며, 죽기 1년 전인 37세 무렵에도 
입술위에 종기가 난 사실을 남기도 있다. 이로 보건대 성종
은 20세 무렵부터 임종이 가까운 말년에 이르기까지 간간
히 종기로 고생했음을 볼 수 있는데, 종기가 직접적 사인
(死因)으로 작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연산군은 20살 무렵에 얼굴에 난 부스럼(面瘡)으로 한동
안 고생을 하였다. 면창(面瘡)의 치료에는 웅황해독산(雄黃
解毒散)과 선응고(善應膏)가 사용되었다. 웅황해독산은 옹
웅황산(雄黃散)과 해독탕(解毒湯)을 합방한 처방으로 여겨
지며, 선응고는 󰡔세의득효방(世醫得效方)󰡕에 실려 있는 것
이다. 연산군은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쫓겨난 지 두 달 
만에 강화도 교동(喬桐)에서 역병(疫病)에 걸려 사망한다.

중종에게 나타난 종기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20-21세 무렵에 발생한 것, 45-46세 무렵에 발
생한 것, 그리고 사망 당해인 57세 무렵에 나타난 것이다. 

20-21세 무렵 나타난 종기는 상당 기간 지속되었는데, 
종기 부위는 허리 밑(腰下), 이마(額上) 등 이었다. 45-46
세 무렵에는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右脅下)에 종기가 발생했
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중종의 종기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침(針)으로 창구(瘡口)를 터뜨려 파농
(破膿)시키기도 하였으며, 문종과 마찬가지로 거머리(水蛭)
를 이용해 고름을 빨아내기도 하였다. 내복약(內服藥)으로는 

오향연교탕(五香連翹湯)과 십선산(十宣散)을 사용한 사실을 
수록하고 있으며, 외용약(外用藥)으로는 함경도 향약(鄕藥)
인 이질가지(伊叱椵脂)와 함께 태일고(太一膏), 호박고(琥珀
膏), 구고고(救苦膏), 삼나무 진액(杉木脂) 등을 거론하고 있
다. 이질가지(伊叱椵脂)는 피나무 근연식물의 수지(樹脂)를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삼나무 진액(杉木脂)과 함께 중중의 
종기에 민간 경험방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중종은 사망 당
해인 39세 무렵에 오른쪽 귀 뒤(右耳後)에 작은 종기가 발
생하였는데, 심각한 병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임금들의 피부병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
래 표와 같다.

임금 발생연령 부위 치료법[출처]
文宗 36-39세 腰間, 膝上, 

腰下
水蛭
十宣散 [外科精要]

世祖 42-52세(?)
成宗 20세, 27세

28세, 37세
燕山君 20세 面瘡

雄黃解毒散 
[海藏＋世醫得效方]
善應膏 [世醫得效方]

中宗
20-21세
45-46세

57세
腰下, 額上,

右脅下, 右耳後

水蛭
伊叱椵脂
杉木脂
十宣散 [外科精要]
五香連翹湯 [丹溪心法]
太一膏 [和劑局方]
琥珀膏 [丹溪心法] 
救苦膏 [醫方類聚]

표 1. 조선전기 임금들의 피부병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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